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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 개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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퉐팦 이용대(요넥스)가 11일 전남 화순 이용대체육관에서 열린 ‘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’ 개막식에서 손가락 하트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다. 퉐팧 2010년부터 매년 꿈나
무를 응원한 이용대는 올해 소속 팀 유니폼을 입고 직접 실력을 뽐낸다. 이용대를 비롯한 선수 및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. 실업대회를 포함해 24일까지 진행될 이번 대회에는 18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
한다. 퉐팪 백석대 안진하(왼쪽)와 박설현이 경희대와 남자복식 경기에서 안정된 수비를 펼치고 있다. 화순 ｜ 김민성 기자 marineboy@donga.com

2008베이징올림픽에서 이용대(요넥스)는
이효정(은퇴)과 함께 배드민턴 혼합복식에
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.우승이확정된순
간 이용대는 중계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하
며 자신의 첫 번째 팬 어머니에게 고마움을
전했다.

2010년 7월, 이용대가 태어나고 배드민
턴 라켓을 처음 잡은 고향 전남 화순군에
서 ‘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
국학교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’가시작됐
다. 전국의 셔틀콕 꿈나무들이 매년 여름

화순에 모였고 이용대를 직접 만나 사진을
찍고 사인을 받으며 세계적인 배드민턴선
수가 되겠다는 소중한 꿈을 키웠다.

그동안 이 대회는 올림픽효자종목인 한
국 배드민턴의 든든한 요람 역할을 하며 수
많은 유망주를 배출했다. 이용대는 매년
학생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“빨리 태극
마크를 품고 세계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보
고 싶다”고 말했다.

11일 전남 화순군 이용대 체육관. 올해
로 9회째를 맞는 ‘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
2018 화순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
회’가 개막했다.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참
가규모를 자랑한다.

초등부는 총 56개팀 326명의 선수가 화
순을 찾는다. 중고등부는 103개팀 763명

이 ‘제2의 이용대’와 국가대표 선발을 꿈꾸
며 코트에 선다. 대학부는 21개팀 128명이
참가했다.

이날 열린 개막식에서 주최사 스포츠동
아 송영언 대표는 “화순 출신으로 2008베
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용대 선수의
도전과 영광을 기려 2010년 시작한 이 대회
가 올해로 벌써 9회째를 맞았다. 그동안 이
대회를 통해 수많은 배드민턴 스타들이 배
출됐다”며 “여러분 중에서도 올림픽에 참
가하고 또 금메달을 목에 건 제2의 이용대
선수가나올것이라고확신한다”며참가 선
수들을 환영했다. 대회를 후원하는 전남배
드민턴협회김영섭회장은 “전국 최고의시
설인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와 이용대 체
육관을비롯한각종 스포츠 인프라가 잘 갖

춰진 이용대 선수의 고향 화순에서 모든
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실력을 마음
껏 발휘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좋
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이번 대회는 대학부가 11일 예선을 시작
해 17일 결승전을 치른다. 초등부와 중고부
는 18일 예선에 돌입, 단체전과 개인전이
24일까지 이어진다.

화순 ｜ 이경호 기자 rush@donga.com

‘제2의이용대’는나야!…화순이뜨거워진다
이용대의 고향 화순에서 9회째 열려
2010년 첫 대회부터 매년 요람 역할
올해 역대 최대규모 1800여명 참가

이용대(30·요넥스)가 자신의 이름을 건
체육관에서 뜻 깊은 우승에 도전한다. 이
용대는 2010년부터 매년 7월 자신의 고향
전남 화순군에서 열리고 있는 ‘이용대 올림
픽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
대회’를 찾아 전국의 셔틀콕 꿈나무를 응
원해왔다.

올해는학교대항선수권대회와함께화순
이용대 체육관에서 2018 전국 실업대항배
드민턴선수권대회가 함께 개최된다.

이용대도 소속팀 요넥스 유니폼을 입고
대회에 참가한다. 11일 이용대 체육관에서
열린 ‘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’
개막식에 참가한 이용대는 밝게 웃으며 유
망주들의 선전을 기원했다. 또한 소속팀 동
료들과 굵은 땀을 흘리며 자신의 경기를 준
비했다.

이용대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축된
‘이용대 체육관’에서 열리는 전국 실업대항
배드민턴선수권대회는 매우 뜻 깊다. 항상
“배드민턴 선수로 내 이름을 건 대회가 매
년 열리고, 이름이 걸린 체육관에서 대회가
열린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
이다”며스스로큰자부심을느껴왔다.

이번 전국 실업대항배드민턴선수권대회
남자 일반부는 총 13개 팀이 참가해 단체
전과 개인전을 치른다. 이용대는 단체전과
함께 요넥스 김대은과 조를 이뤄 개인전 복
식에출전한다. 화순 ｜ 이경호 기자

“이용대 체육관서 우승을”
이용대 영광스러운 도전

전국 실업대항배드민턴선수권 출전

뀫주최 : 스포츠동아·동아일보사 뀫주관 :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·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·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뀫후원 : 화순군·화순군의회·대한배드민턴협회·전남배드민턴협회·
화순군체육회·화순군배드민턴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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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갤편집꺠꺠｜꺠꺠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뀫2018 실업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(전남 화순군 이용대체육관)
깳남자 일반부 단체전 1회전=김천시청 3-0 던롭, 수원
시청 3-0 충주시청, 성남시청 3-2 요넥스
깳여자 일반부 단체전 8강=시흥시청 3-0 화성시청, 김
천시청 3-0 영동군청, 포천시청 3-0 전북은행

11일 경기결과


